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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계장관회의

- 2017.12.3.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

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. 세월호의 상처가 아직도 생

생하게 남아있는데, 새벽에 22명이 탔던 배가 불행을 겪어서

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에 놓여 있습니다. 참으로 가슴 아

픈 일이고, 사망자 가족들께 먼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

모르겠습니다만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이른 시간에 해

경과 해수부, 인천광역시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

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.

저는 꽤 오래 전에 포항 방문이 약속돼 있어서, 관계 부처에

대응 지시를 하고, 포항을 다녀오느라고 이 회의가 좀 늦어졌

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현장을 중심으로 대처를 잘 하고

계신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

두 분을 수색하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

수색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느

것이 덜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망자 사후

절차를 지원하는 문제, 슬픔에 빠져 계시는 유가족을 어떻게

도울 것인가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고 원인은 좀 더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.

현재로서는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원인에 합동 조

사랄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,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광역

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

것도 사고 원인과 함께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. 제가 전남에 책

임을 맡아서 세월호 사고 약 2개월 반 뒤부터 제가 도정을 맡

아 왔었는데요.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 식

으로 해서 우선 급한 일은 급한 일 대로 실종자 수색과 유가

족 지원 및 장례절차 지원 그리고 경상자들의 치료, 그 다음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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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는 사고원인의 종합적인 조사와 향후에 혹시 제도적인 개선

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의 검토, 그리고 그 검토에는

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천을 포함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

자치단체들과의 협조체제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좋

겠습니다.

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실종자 수색 등 남은 과제는 해경

이 중심이 돼서 챙겨야 될 것 같구요. 해수부와 행안부와 국방

부는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좀

있다 몇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만 아까 해경청 차장이 말씀

하신 것처럼 모든 분이 다 파악이 될 때 까지 수색을 계속해

주셔야 되고, 그 작업이 최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
